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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수교 30주년 ‘상하이 韩中 서예전’ 개막

中 8월 31일부터 출입국 건강신고 시 핵산검사·감염이력 입력‘취소’

한중 수교 30주년과 안중근 의

거 113주년을 기념 ‘2022 상하이 

한중 서예전’ 개막식이 지난 23일 

성공리에 개최됐다.

이번 서예전은 한국과 중국의 

유명 서예가 작품 150점을 전시했

다. 출품 작가 중에는 한국의 98세 

최고령 소암(巢岩) 박치규 작가와 

중국 최연소 참가자 17세의 저우

커즈(周柯孜, 上海南洋模范中学）

양이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국경

과 나이를 뛰어넘는 문화와 예술

에 대한 열정이자 양국간의 문화 

예술 교류의 뜨거운 현장이었다. 

또한 서예전 축하를 위해 공자 74

대손 범부(凡夫) 콩판쥐(孔繁矩) 

선생의 친필 ‘반야심경’을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서예전 개막식에서는 MZ 

세대들과의 소통 확대와 코로나 

방역으로 현장 관람이 어려운 여

건을 반영해 라이브 방송(直播)을 

진행했다. 개막식 현장 중계와 작

품소개, 인터뷰 등 다양하고 생생

한 현장 상황을 실시간 중계했다.

한중 서예전을 주관한 박광의 

회장은 “한중 수교 이후 양국은 30

년 간 정치, 경제, 문화, 인문, 교류 

등 여러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

과를 거뒀다. 한중 수교30주년, 안

중근 하얼빈의거 113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번 서예전은 한중 양국 

예술인이 독립운동의 성지인 상하

이에 모여 선열들의 피와 땀과 희

생으로 이뤄놓은 우리 모두의 역

사를 인지하고, 서화를 매개로 한

중 간 우의를 증진시키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한중 서예전에서는 

SKC상하이법인 SK넥실리스 중국

마케팅(유경찬 총경리)은 한중 문

화 예술 교류와 협력 확대를 위해 

개막식 사회, 행사 진행, 라이브 방

송, 통역, 홍보 등 물심양면 지원하

며, SK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2022 상하이 한중 서예전’은 오

창석 문화센터에서 8월 31일까지 

개최된다.

● 吴昌硕文化中心: 闵行区宁虹路1122弄  

중국 해관총서가 코로나19 방역 

형세에 따라 오는 8월 31일 자정부

터 새로워진 제9판 ‘중화인민공화

국 출입국 건강확인카드’를 적용할 

방침이다.

25일 법치일보(法治日报)는 해

관총서가 25일 이같이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8월 31일 자정

부터 위챗 미니프로그램(小程序), 

홈페이지, 장상하이관(掌上海关) 

앱 등 건강등록카드 온라인 신청 

채널에서 동시 적용될 예정이다.

새로운 출입국 건강등록카드는 

▲출·입국자 코로나19 핵산검사 정

보, 과거 감염 여부, 백산 접종일 정

보 입력 취소 ▲기존 출·입국자에

게 혼동을 주는 항목 보완 및 수

정 ▲온라인 ‘코로나19 검사 정보 

동의서’ 확인 기능 추가 등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출입국 건강등록 신청 방법은 

온·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이다. 온

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입국자는 

항공편 탑승 전이나 착륙 후 ‘중국

해관여객지첨서비스(中国海关旅

客指尖服务)’ 위챗 미니프로그램 

스캔 또는 어플 다운로드 후 온라

인으로 건강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오프라인 방식의 경우, 여객은 

기내 또는 여객 검역 통로에서 건

강신청카드 등록 종이를 수령한 

뒤 작성할 수 있다.

해관총서는 최고인민법원, 최고

인민검찰원, 공안부, 사법부, 해관

총서가 공동 발표한 ‘국경 위생 방

역 작업 추가 강화 관련 법률상 국

경 위생 방역 방해 위법 범죄 처벌

에 대한 의견’에 따라, 전염병 감염

자 및 감염 의심자가 건강등록카드 

미작성 등의 방식으로 전염병을 숨

기거나 위조, 검역증명서 변조 등 

상황을 조작하는 경우 형법 제332

조에 규정된 ‘국경위생방역방해죄’ 

관련 법률이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한편, 중국 해관총서의 출·입국 

건강등록 제도는 코로나19 발생 

이후인 지난 2020년 1월 25일 방

역 작업을 위해 재개된 뒤 현재까

지 시행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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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넥실리스 중국마케팅’, 라이브방송·통역·홍보 등 행사진행 지원

김승호 상하이총영사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 이준용 회장

최고령 98세 소암(巢岩) 박치규 작가 최연소 참가자 17세 저우커즈(周柯孜) 작품 설명과 라이브 방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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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위원회 주봉 박광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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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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